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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 드린 후 성삼위와 선생님께 사랑 고백 드리

니 

선생님께서 그곳에서 글을 쓰시는 모습이 보였고 

곧 선생님의 영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 선생님 말씀 *

내 사랑아, 

네가 나에게 사랑 고백해서 내가 왔다.

제자들아, 안녕? 

잘 지내느냐?

나 외롭다. 너무 외롭다.

너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말씀을 행치 않는 자 너무 많구나.

너희가 말씀을 행하지 않아 선생이 너무 외롭다.

온전히 행하는 자 적으니 내 길이 너무 외롭다.

쓸쓸하고 적적하다.

주님 홀로 가신 이 길, 이제 주님과 동행하여 같이 

가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내 뒤를 따라오리라 믿었던 너희

들이 

따라오지 않으니 너무 외롭고 적적하구나.

주님 또한 내 마음과 같다.

소쩍새 슬피 우는 소리 들으며 기도하러 

월명동 이 골짝 저 골짝 오르락내리락 할 때도 

너무 적막하고 쓸쓸하여 

슬피 우는 소쩍새 소리 더 애처롭게 들렸는데 

월명동 산골짝 외로운 그 길이 생각나는 밤이구나.

나의 이 외로움, 주님의 이 외로움 

누가 달래줄까?

주님의 말씀 행하는 자 그가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길 걸어가는 자이니 

제자들아, 말씀을 행하고 행하여라.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나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길이다.

너희가 말씀을 행하면 

너희 영은 나의 영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

말씀을 행하는 차원과 정도에 따라 

나와 함께 이 길을 

바짝 붙어 오기도, 멀리 떨어져서 오기도 한다.

그래도 행하는 자는 내 뒤를 따라오기에 

나의 마음이 조금 놓이지마는, 

행하지 않아 나의 길을 따라오지 않는 자 많으니

도대체 제자들아, 어디를 가고 있느냐?

주님과 내가 애타게 너희를 찾는다.

행하지 않으니 가는 길이 뻔하지 않느냐?

서서히 지옥길을 가고 있는 것이니 

어서어서 그 길을 돌이키고 돌이켜라.

탕자도 지옥길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듯 

너희 행하지 않는 제자들이여,

어서어서 말씀을 행하여 주의 품, 선생의 품으로 돌

아오라.

같이 이 천국길, 섭리길 가자.

선생이 지금 월명동 소쩍새가 되어 

이 좁고 추운 곳에서 울고 있다.

눈물로 간곡히 기도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이 들여다보는구나.

저 벽 너머 사람도 귀를 쫑긋하여 

무슨 소린가 인상 쓰며 듣는다.

나는 이곳에서 소쩍새가 되었다.

새벽마다 슬피 우는 소쩍새...

월명동 소쩍새는 목에서 피가 나도록 소리쳐 울지

만 

인간 소쩍새는 울음을 삭이며 흐느낌도 죽인 채 

속으로만 피눈물 흘리니 진정 아픔이다.

소리 없는 통곡이다. 흐느낌이다.

세상밭에 있는 내 제자 소쩍새들아

나와 함께 이 시간 같이 울자.

나와 함께 주님께 제발 이 섭리사 지켜 달라고 

우리 선생, 나의 제자들 지켜 달라고 

함께 소쩍새 되어 

피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자.

(이어 선생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여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시를 적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시>

소쩍새

내 고향 월명동에서 슬피 울던 소쩍새야

나 기도하러 다닐 때도 그리 슬피 울더니만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로 날아와 

이곳에서 슬피 울고 있느냐.

소쩍새야

님 잃어 슬퍼서 우는 것이냐

새끼 잃어 슬퍼서 우는 것이냐.

이제 그만 슬피 울고 

이 소쩍새 이야기 들어보아라.

나는 님 그리워 슬피 운다.

창살 밖에 둔 내 님들 그리워 

슬피 울고 또 운다.

이 내 마음 주님 마음이라 

주님도 울고 또 운다.

사탄 감옥에 영이 갇혀 꼼짝도 못하고 있는 

저 불쌍한 창살 밖 내 님들 때문에 

내 사랑 주님 

소쩍새 되어 이리도 슬피 울고 또 우니

주님 눈물 내 눈물 강이 되어 

차디찬 바닥에 흐르는구나.

사랑하는 내 제자 소쩍새들아

깊이깊이 울어라.

사랑으로 심정으로 영혼으로 

목 놓아 울어라.

주님 사랑한다고 

선생님 지켜 달라고 

섭리사 지켜 달라고. 

목 놓아 소리치는 소쩍새들 품으로 

내 영이 주님과 함께 가리니 

나 좀 따스히 맞아다오.

주님 좀 따스히 품어다오.

깊은 이 밤

내 제자 소쩍새들 때문에 외롭지 않구나.

적적하지 않구나.

내가 너희들 때문에 적적하지 않다 하니

주님 환히 웃으며 기뻐하시는구나.

나 힘들어할까 봐 내 눈치 보시며 

살포시 오셨다 살포시 가시는 

주님 새하얀 세마포 자락이 

내 눈물 더 흐르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주님이여

그리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 몰라주어 

세상 사람들의 냉대 학대 

온갖 찢긴 주님 아픔 

내게 다 쏟아 붓고 가요.

내게만큼은 내게만큼은 

주님 걱정 시름 다 던져 놓고 가요.

주님과 나 한 몸이니 

한 사랑 한 마음이니

주님의 아픔 내 아픔입니다.

오늘도 이 밤 

주님 아픔 위로해드리며 

주님의 사랑 소쩍새 되어 

밤새 울어 위로해 드릴 테니 

주님 새하얀 세마포 옷자락 

영원토록 내 곁에 보이게 해주오.

주님 사랑 소쩍새 

밤새 울게 해주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선생님을 위로해 드리려 

긴 밤이 깊어가는 ~ 

낯설은 섭리사에~ 

새역사로 발길 돌려~ 

선생님께서 좋아하셨던 새노래인 

섭리야곡, 낯설은 섭리사에, 추억을 불러드렸습니

다.

노래를 마치니 주님께서 오셔서 

선생님께 주시는 시를 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

너는 내 희망 나는 네 희망

사랑하는 신부야

너는 내 희망 나는 네 희망이다.

너는 내 기쁨 나는 너의 기쁨이니

너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니

우리는 진정 외롭지 않다.

네가 내가 되니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통

다 네가 지고 가는구나.

사랑하는 신부야

그러나 너는 내 희망이고 나는 네 희망이니

나의 승리 너의 승리이고 

너의 승리 나의 승리이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

40일 광야에서 

월명동 기도굴에서 대둔산 독수리봉에서 

십자가 형틀에서 

창살 십자가에서 

영계 육계 지옥에서 

우린 이미 승리하였으니 

너와 나 영원한 승리자로다.

나의 영광 너의 영광이니 

사랑하는 신부야

승리와 영광의 날개 달고 

섭리사 신부들에게로 날아가자.

날아가 그들에게 사랑의 날개 달아주고 

함께 사랑의 노래 하나님 성령님께 바치며 

영원히 사랑을 노래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

너는 나의 희망 

나는 너의 희망

섭리사 우리의 희망 

우리는 섭리사 희망


